
      

19         임춘희 Chunhee Im, 겨울바람 9, 2021, 

              oil on canvas, 40.9 × 31.8 cm

20        임춘희 Chunhee Im, 침묵 Silence, 2015-2017, 

              oil on canvas, 80.5 × 80.5 cm

21         임춘희 Chunhee Im, 산책, 2009, oil on canvas, 

              72.7× 60.6 cm

22         임춘희 Chunhee Im, 창백한 숲, 2010, 

              oil on canvas, 130 × 160 cm

23         임춘희 Chunhee Im, 드로잉 Drawings

24         임춘희 Chunhee Im, 아주 오랫동안, 2013,  

              oil on canvas, 32 × 32 cm

25         박종호 Jongho Park, 드로잉 Drawings 

26         박종호 Jongho Park, Kiss, 2020, oil on paper,

              65 × 50 cm

27         박종호 Jongho Park, 인물연습_Selfie, 2020, 

              oil on canvas, 41 × 31.5 cm

6          박종호 Jongho Park, 짖는 개 A barking dog, 

             2017, oil on paper, 65 × 100 cm

7          박종호 Jongho Park, Let me go, 2021, 

             oil on canvas, 65 × 50 cm

8          박종호 Jongho Park, I don't know, 2012, 

             oil on canvas, 89 × 130 cm

9          박종호 Jongho Park, 난 꿈이 있었어, 2021

             oil on canvas, 72 × 60 cm

1	  박종호 Jongho Park, 동물원,  2021, oil on canvas, 

             60 × 73 cm

2          임춘희 Chunhee Im, 두 사람, 2017, oil on canvas,

             50 × 50 cm

3          임춘희 Chunhee Im, 사랑, 2021, oil on canvas, 

             45.5 × 38 cm

4          임춘희 Chunhee Im, 세상의 눈, 2015, oil on canvas,

             130.3 × 162.2 cm

5          임춘희 Chunhee Im, 눈물이 뚝뚝, 2016-2017,

             oil on canvas, 53 × 45.5 cm

10         박종호 Jongho Park, 붉은 소파, 2015, oil on canvas, 

              182 × 227 cm

11          임춘희 Chunhee Im, 노래하다 Sing, 2018-2022,

              oil on linen, 210 × 210 cm

12         임춘희 Chunhee Im, 걷는 사람 10 Walker 10, 

              2021-2022, oil on canvas, 53 × 45.5 cm

13         박종호 Jongho Park, Pig, 2016, oil on canvas,

              40 × 32 cm

14         임춘희 Chunhee Im,  위로(분홍빛), 2014, 

              oil on canvas, 72.7 × 60.6 cm

15         임춘희 Chunhee Im, 위로, 2017-2018, 

              oil on canvas, 45.5 × 45.5 cm

16         박종호 Jongho Park, Shut up!, 2013, 

              oil on canvas, 130 × 97 cm 

17         박종호 Jongho Park, An actress, 2013, 

              oil on canvas, 145 × 97 cm

18         박종호 Jongho Park, 쏟아지는 밤 

             A pouring night, 2022-2023, oil on canvas,

              72.7 × 60.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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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기획되었다. 우리의 삶과 보다 밀착된 그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기 위함이 그 첫 

번째 이유다. 무릇 모든 예술이 삶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자신을 둘러싼 삶의 모양새를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일이 

때론 선택을 넘어 마땅히 그래야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내밀한 감정의 

상태로 그리는 임춘희(b. 1970)와 유년의 기억과 인간성의 단면을 폭로의 그림으로 그려내는 박종호(b. 1972)가 

바로 그렇다. 전시명 «새와 개의 노래»는 이 두 화가의 세계를 각기 새와 개로 이름 짓고 그들의 그림을 노래에 비유한 

것이다. 

새의 노래. 임춘희는 자신의 삶을 그림을 통해 걷는다. 오랫동안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그녀는 숲과 길,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감정들 사이를 걸어왔다. 인간과 나 사이, 자연과 나 사이에 난 길을 걷고, 때론 길이 

나지 않은 곳에 길을 내며 걸어왔다. 여러 감정의 형태, 가령 사랑과 위로, 눈물처럼 내밀한 감정의 형태를 ‘걷는 사람’

의 마음으로 담아낸다. 높은 곳에서 숲을 내려다보며 전체의 모양을 그려내기보다, 두 발로 직접 걸으며 살갗에 스치는 

바람의 모양과 빛의 온도와 땅의 굴곡과 그림자의 냄새로 그려낸다. 걷기의 시간만큼이나 붓질로 눌러 담은 그녀의 

그림은 하나의 감정이며 동시에 그 의미의 테두리를 벗어난다. 임춘희는 감정의 골을 수없이 내고 의미의 길을 새롭게 

만든다. 그녀의 작품 속에서 그림과 언어는 반목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한다. 언어는 그림을 통해 형상화되고 그림은 

언어를 통해 재정의된다. 임춘희가 들려주는 노래는 걷는 사람이 듣게 되는 새의 노래와 같다. 듣는 이의 깊이만큼 

노래 역시 깊다. 하나 하나의 감정이 쌓여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모양이 된다. 

개의 노래. 박종호는 그림을 통해 일어선다. 유년기부터 지속되었던 학대의 경험은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는 결국 그림을 그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다. 누군가의 자식에서 이제 다시 누군가의 부모가 된 그는 아들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각인된 기억과 알 수 없는 분노는 도시를 배회하는 집 잃은 개의 그것과 닮아 있다. 설 땅을 갖지 

못한 그는 매번 일어서고 무너지기를 반복한다. 그의 그림은 때론 그림이 아닌 곳까지 나아가고 그림의 이유가 아닌 

삶의 이유를 묻는다. 소리 없는 개의 울부짖음처럼 그의 그림은 침묵을 받아들인다. 침묵이 언어의 부재가 아닌 극한의 

밀도임을 증언한다. 그림의 빈 곳과 발견되지 않은 언어가 만나는 자리에서 박종호는 인간을 지키는 파수꾼인 동시에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그의 그림은 노래에서 이제 응시로 이동한다. 

이 전시를 기획한 두 번째 이유는 이른바 우리가 중진작가라 부르는 절반에 가까운 자신의 삶을 그림에 바친 이들이 

꺾이지 않고 지켜온 각자의 세계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위함이다. 길어진 삶의 시간만큼이나 우리는 젊음의 

반짝임에 열광하고 있다. 자신의 영토 위에 각자의 세계를 세운 노년의 화가는 젊음의 반짝임을 뒤로하고 시간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남은 이들이다. 근래 미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진작가와 원로작가 사이에서 중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20년 이상을 지켜온 붓질은 그 화가의 삶과 서서히 동기화한다. 일반적으로 ‘붓질’을 붓의 움직임

(brushstroke)으로 한정하지만, 그 범위를 색채로까지 넓혀본다면 우리는 ‘그림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화면 

앞에서 한 인간의 세계와 조우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 색채를 머금은 붓의 움직임(선)은 한 인간의 삶의 

태도부터 기질까지, 심지어 그 정신의 뼈대까지 담아낸다. 우리는 그림 앞에서 붓질을 통해 화가가 보낸 시간을 역으로 

겪어낸다.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임춘희의 붓질에서, 위태롭고 때론 급진적인 박종호의 붓질에서, 그리고 

임춘희의 막 파열되기 시작한 근래의 붓질에서, 박종호의 권태의 붓질에서. 과거는 과거의 그림으로 남아 있으며 

미래는 예지적으로 현재를 앞당긴다. 더 이상 존경의 마음이 설 수 없는 오만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은 붓질과 화가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삶으로부터 예술이 솟아나는 광경을 목도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를 감동과 겸허로 이끈다. 

 예술이 무엇인지 이제는 각자가 규정하는 시대이지만,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았으면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감동이라 부르는 드물고 귀한 경험 바로 그 자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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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춘희 Chunhee Im, 아무것도 너를 2 Nothing You 2, 

              2021, gouache, acrylic on paper, 26.8 × 18.2 cm

2          임춘희 Chunhee Im, 걷는 사람 8 Walker 8, 2022,

              gouache, acrylic on paper, 14.8 × 10.6 cm

3          임춘희 Chunhee Im, 멍든 마음, 2014, 

              gouache on paper, 77 × 53 cm

4          임춘희 Chunhee Im, 겹친 기억, 2016, 

             gouache, oilpastel on paper, 20.8 × 29.5 cm

5          임춘희 Chunhee Im, 산책 1, 2021-2022, 

             gouache, acrylic on paper, 29.5 × 20.8 cm

6          임춘희 Chunhee Im, 부부, 2014, 

             gouache, oil pastel on paper, 19.1 × 12.1 cm

7          임춘희 Chunhee Im, 아무것도 너를 3 Nothing You 3,  

             2022, gouache on paper, 14.8 × 10.6 cm

8          임춘희 Chunhee Im, 아무것도 너를 6 Nothing You 6,  

             2021-2022, gouache on paper, 23.4 × 18.3 cm

9          임춘희 Chunhee Im, 아무것도 너를 3 Nothing You 3,    

             2021-2022, gouache, acrylic on paper, 

             29.5 × 20.8 cm

10        임춘희 Chunhee Im, 걷는 사람 7 Walker 7, 

             2022, gouache, acrylic on canvas, 19.1 × 12.2 cm

11         임춘희 Chunhee Im, 이해, 2009, 

             gouache, watercolor on paper, 53 × 38.7 cm

12        임춘희 Chunhee Im, 아무것도 너를 1 Nothing You 1, 

             2013, gouache on paper, 34.6 × 29.8 cm

13        임춘희 Chunhee Im, 내사랑, 2022, 

             gouache on paper, 25.2 × 17.6 cm

14        임춘희 Chunhee Im, 산책 2, 2021-2022,

             gouache, acrylic on paper, 29.5 × 20.8 cm

23         임춘희 Chunhee Im, 드로잉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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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종호 Jongho Park, 자화상, 2023, oil on canvas

             41 × 32 cm

2          박종호 Jongho Park, '위층에서 짖고있는 개'를 위한 

             습작, 2020, oil on paper, 65 × 50 cm

3          박종호 Jongho Park, 어느 시절, 2016, oil on paper,

             46 × 38 cm

4          박종호 Jongho Park, 불 지피는 사람, 2016, 

             oil on paper, 46 × 37.8 cm

5          박종호 Jongho Park, Selfie, 2016, oil on paper, 

             32 × 46 cm

6          박종호 Jongho Park, 노인, 2022, oil on canvas, 

             40.5 × 31 cm

7          박종호 Jongho Park, A thinker, 2020, 

             oil on paper, 63 × 49.5 cm

8          박종호 Jongho Park, Cheers!, 2020,

             oil on canvas, 50 × 50 cm

9          박종호 Jongho Park,  '일어서는 사람'을 위한 습작, 

             2018, oil on paper, 60 × 37.8 cm

10        박종호 Jongho Park, 말 타는 사람, 2016, 

             oil on paper, 53 × 40.5 cm

11         박종호 Jongho Park, 지지 않을 거예요, 2023, 

             oil on canvas, 46 × 33.5 cm

25         박종호 Jongho Park, 드로잉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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